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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룩스 I (Le Luxe I  c. 1907)

앙리 마티스 (Henri Matisse 1869 - 1954)

(캔버스에 유채 210 cm x 138 cm 파리 퐁피두 센터)

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는 흔히 야수파 화가로 알

려져 있다. 그의 작품 속 자유롭고 호방한 색채와 표

현 때문에 그렇게 분류되지만 사실 그의 긴 작품 인생

을 살펴보면 딱 한 가지로 규정지을 수 없는 화가라는 

것을 알게 된다. 

프랑스 북부 시골에서 태어난 마티스는 부모님의 기

대에 따라 법학을 공부하고 법원 행정관으로 일하다

가 1889년에 맹장수술을 받은 후 회복기에 처음으로 

그림을 그리면서 미술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게 되었다

고 한다. 부모님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미술에 대한 놀

라운 열정은 마티스를 화가의 길로 인도했고 현대 미

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대가의 탄생을 예고했다.

화가로서 마티스가 걸어 간 여정은 그의 그림 속에 

잘 나타난다. 전통적 구상화에서 시작해 인상파의 영

향도 받았고, 다양한 회화 양식과 빛의 기법들을 실험

하면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개척해 나갔다. 구상화였

던 초기에서 그의 작품세계가 깊어질수록 그림들은 

단순하고 추상적으로 변해갔는데 그의 마지막 작품

들은 색종이 오리기로 화면을 구성한 매우 현대적인 

그림들이다. 

‘룩스 I’은 그의 작품세계가 어떻게 변해 갔는지를 잘 

보여주는 과도기적인 그림이다.‘룩스 I’의 오리지널이

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은 1904년에 그려진‘룩스, 정적

과 관능’이다. 파리의 오르셰 미술관에 있는데 점묘 

화법으로 화려하고 섬세하게 그려진 그림이다. 구도와 

색채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.‘룩스 I’은 오리지널 

그림의 구도를 과감히 단순화했지만 색채와 질감에서

는 아직도 다양한 디테일을 보여준다. 

‘룩스 I’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‘룩스 II’라는 작

품이다. 구도는 거의 평면적이고 색채는 원색으로 강렬

하게 남아 마티스 말년 작품의 디자인적 요소를 아낌

없이 보여준다. 오르셰 미술관의 오리지널‘룩스, 정적

과 관능’을 먼저 보고 덴마크 국립 미술관에 전시된 

마지막‘룩스 II’를 본 후에 과도기적 작품인 이‘룩스 

I‘를 보았는데, 한 화가의 예술적 여정을 보는 것 같아 

큰 감동을 느꼈다.  

잡다한 모든 것은 제거되고 중요한 본질만 오롯이 남

아 빛나는 듯한 그림이다. 

《김동백》  


